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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진정한 본성

｜루퍼트 스피라｜김현정 옮김｜

우리의 의식 에너지가 머무르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그저 순수한 

알아차림으로서의 ‘나’에 대해 말합니다(편집자 주).

현실 다루기  Our Essential Nature of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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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와 앎과 행복의 중요한 본성

우리 자신부터 살펴볼까요? ‘나(I)’, 즉 주체인 경험을 인지하는 사

람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없다면 이 말들을 인지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의식하고 있다 혹은 인

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 

있는 사고들이나 감각들, 지각들을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는 ‘나(I)’는 내

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이 

앎은 우리가 하는 경험들 가운데 가장 익숙하고 사적이며 분명한 사

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존하는, 깨어있는 ‘나(I)’를 때때로 ‘알아차림Awareness’

이라고 일컫는데, 그것은 알아차리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이 알아차림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두 특성, 즉 존재

와 앎이 하나로 인식되었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여러 생각과 감각과 인식 들을 알아채지만 그렇다고 생각이나 감각, 

인식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I)’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순

수한 있음과 앎입니다.

이러한 ‘나(I)’를 탁 트인 빈 공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

과 세계(사고, 감각, 인식)라는 객체들이 출현하는 그런 공간으로 비

유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보면 그 무엇이 나타나 이러저러한 일을 

해도 전혀 동요되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않은 것처럼, 알아차림이라는 

탁 트인 빈 공간도 마음이나 몸, 세계가 그곳에 나타나도 전혀 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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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않고 그 출현을 막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전혀 저항하지 않는 것

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 행복

과 평화는 마음, 몸, 세계가 어떠한 상태이든 상관없으며, 그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알아차림이라는 소중한 본성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행복과 평화는 존재와 앎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본성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리된 자아의 탄생과 죽음

진짜이고 유일한 자아인 알아차림이 빈틈없이 가려지면, 제한되고 

분리된 자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차단하고 있는 막을 무시

하면 진짜 풍경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본성을 철저히 가려버리면, 모든 경험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평화와 행복도 은폐될 것입니다. 분리된 자아의 중심부에 

심한 고통(분리된 존재의 고통)이 늘 자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분리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많은 시간

을 물질이나 다른 대상을 원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요컨대 가상의 분리된 자아는 외부 사물이나 사람, 세상에서 평화

나 행복, 사랑을 찾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자아가 바로 가림막이기 때

문에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얄궂게도 분리된 자아가 원하는 것은 오

로지 평화와 행복과 사랑입니다.

분리된 자아는 불꽃에 덤벼드는 나방과 같습니다. 나방은 불꽃을 

열렬히 원하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불꽃에 닿자마자 죽습

니다. 하지만 불꽃에 뛰어드는 일은 나방이 불꽃을 경험하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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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입니다. 분리된 자아가 평화와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

이기도 합니다. 용해되거나 죽음으로써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리된 자아는 열망이 끝나는 지점에 다다르고 싶어 합니다. 

열망이 멈추기를 갈망하고, 용해되거나 죽기를 갈망합니다. 죽음(분

리된 자아의 죽음)으로 평화와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고, 소중한 본성

을 드러나게 하고, 그 자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분리된 자아야말로 자신의 허상적

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자아입니다. 환상이 애초부터 진짜가 아닌데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질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만 보이겠지요.

만약 분리된 자아가 진짜라면, 진짜인 것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분리된 

자아나 대상, 타자, 세계와 같이 실재하지 않는 것들은 결코 진정한 

존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활동하지 않거나 그 활동이 중단되면 이러한 이해

가 생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사랑의 눈으로 진

실하게 보는 것뿐입니다. 명료하고 분명하게 보고 그 결과를 그대로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참되고 유일한 자아인 알아차림은 한계나 운명이라는 말을 모릅니

다. 알아차림은 스스로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

하지 않고 달리 말하는 것은 생각과 느낌일 뿐입니다. 이 생각과 느낌

을 깊이 탐구해보면, 그것들이 경험의 진정한 본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가림막 때문에 제한되고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과 

생각에서 벗어나면, 영원하고 무제한적인 알아차림이라는 유일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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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다라고 추정하는 다른 면

들, 즉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 다른 대상, 세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각과 청각, 미각, 촉각, 

후각과 같은 감각기능을 통한 지각입니다. 사실, 독립적으로 존재하

는 객체나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오로지 지각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어떠하다는 지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세계가 결코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각들을 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각들은 알아차림과 연동하여 항상 지각됩니다.

이것은 놀랍지만 단순한 사실로 우리 문화가 지금까지 직면한 적이 

없는 경험입니다. 물질, 다시 말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우

주에서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는, 생명이 없는 비활성 소재인 물질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물질은 어떤 조건 하에서 사용되는 실

용적인 모델로서 유용하고 소중한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념일 뿐입니다. 물질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 발견된다면 그

것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림과는 상관없이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앞으

로도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알아차림으로 생겨나는 생각과 감각과 인식조차도 경험으로 

철저히 분석해내면 그리 오래 배겨나지 못합니다. 물질과 마음이라는 

독립적인 실재에 대한 믿음을 녹여버리고 알아차림의 존재와 중요성

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간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철학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경험의 실재를 더 정확하게 반영

하는 무언가를 위해 이 모델도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생각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사고하는 과정에서 했던 경험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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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우리가 감각에 대해 아는 것은 감각하기라는 경험뿐입니다. 또 

눈으로 보기에 대해 아는 것은 보는 경험뿐이고, 소리에 대해 아는 것

은 듣는 경험뿐입니다.

또한 생각하기와 감각하기와 보기와 듣기와 만지기와 맛보기와 냄

새 맡기에 대해 알려진 바는 그것들에 대한 앎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앎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것만이 무

엇이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앎을 아는 것이 바로 앎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순수 앎, 즉 앎과 있음 그 자체뿐입니다. 그

리고 그 앎은 당신 자신입니다. 알려진 것은 그 자신을 인식하는 알아

차림뿐이고, 그 자신을 인식하는 자신뿐입니다.

어떠한 객체나 사람에 속하지 않는 자신, 당신 자신만이 있을 뿐입

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속할 만한 객체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앎은 그 자신에게만 속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며 오로지 그 자신

을 압니다. 거기에는 다른 누구도, 다른 객체도 없고, 내면의 자아도 

없고, 외부 세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름과 거리와 분리와 물성이 전혀 없는 이것에 어떤 이

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 혹은 사랑으로 부를 수 있겠군요.

아름다움은 객체가 객체가 아님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

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면, 스스로 분리된 자아들로 

세상에 태어나 어른으로 성장하고 늙어서 죽음을 향해 간다고 믿었던 

삶의 한 장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삶의 장이 펼쳐

지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새로운 이해를 깨닫습

니다. 사고방식만이 아니라 느끼고 감각하고 인식하고 행동하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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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과정으로, 경험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순수 본성인 평화가 서서히 

스며들 것입니다.

진정한 본성을 무시할 경우, 우리 자신 즉 알아차림은 마음과 몸과 

세계라는 제한적인 성질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무엇

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본성을 이해할 경우, 우리의 본성인 알아차림은 탁 

트이고 빈 공간이라는 경험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

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현상화된 모든 것을 아는 ‘앎’ 자체입니다. 그

렇게 그것은 아무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것’,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경험할 경우, 마음과 몸과 세계는 서서히 알아차림의 성

질을 띠게 됩니다. 그것들은 훤하게 개방되고 텅 비어 있으며 투명해

지면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인 평화와 행복에 흠뻑 젖어듭니다. 그런 

우리 자신, 탁 트이고 텅 빈 무無, 알아차림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모

든 것의 실재 또는 본질로 현실화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I am something’에서 ‘나는 어떤 사람도 아니다I 

am nothing’로 통하는 길은 분별이나 제외의 길입니다(나는 이것이 아

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나는 무엇이다I am something’

에서 ‘나는 모든 것이다I am everything’로 통하는 길은 포용이나 사랑

의 길입니다(나는 이것이며 저것이기도 하고 그것이기도 하다).

덧붙이는 말─지식과 사랑

진정한 지식은 영원히 존재하는 무제한적인 알아차림이나 앎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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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 같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경험적 이해 밖에 없습니다. 

항상 존재하고 제한이 없는 이 알아차림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친밀

함이기도 한 이 알아차림은, 내적으로 보이는 자아 및 그 결과물, 그

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대상과 타자, 세계의 근원적인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모든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은 나와 알아차림과 우주의 궁극적 실재가 하나이고 똑같은 실재라

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열반Nirvana와 윤회Samsara는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투명하고 탁 트인 비어있는 빛인 알아차림은, 결코 어떤 

‘것’로 만들어지지 않은, 즉 아무 ‘것’이 아닌 알아차림은, 모든 현상 

즉 모든 ‘것’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개아個我·Atman와 대아

大我·Paramatman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계에 관한 믿음

과 느낌들을 버렸을 때, 개인적 자아는 영원하고 무제한적인 알아차

림이라는 진실하고 유일한 자아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수피즘에서

는 ‘시선이 가는 곳 어느 곳이나 신의 얼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이는 모든 것에 신의 얼굴이 있고, 그것들이 바로 자신들을 보는 신

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구들은 모두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무엇으로도 조건 

지을 수 없는 똑같은 진리, 모든 경험의 실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자각함으로써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 다르며 

거리가 있다는 믿음을 용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리감과 분리

감, 그리고 서로 다르다는 믿음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사랑과 아름다

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가 열망하는 것입니다. 비이

원성non-duality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70억 인류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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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자각함으로써 진정한 앎과 사랑은 하나이자 똑같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외견상으로 내적인 자아와 외적인 세계의 진정한 

본성이 단 하나의 실재라는 것에 대한 경험적인 깨달음은 알아차림이

라는 투명한 빛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는 

친밀함으로 생겨납니다.

이해와 사랑을 발견해냄으로써 우리는 지금 사회가 내린 가장 중요

한 추정, 즉 분리된 내적 자아인 나와 분리된 외적 객체인 다른 사람 

혹은 세계로 추정하는 이원론의 핵심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

면에서, 그리고 개인들과 공동체들과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은 모두 이 이원론이라는 추정에서 비롯되고, 심리적 아픔도 모두 그

것에서 기인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다른 해결책들은 갈등과 고통을 연장

시킬 뿐이지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

리고 사회인으로서 용기를 내어 정직과 겸손과 사랑으로 이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예술과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 추구하는 최고 목적은 경험적 방법으

로 이 진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사회에서 그 목적을 잠시 

잊어버렸다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화가 

폴 세잔Paul Cezanne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언젠가 신선한 눈으로 

관찰된 당근 하나가 혁명을 촉발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유일하고 진정한 혁명입니다. 실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이 완전히 바뀌는 것만이 진정한 혁명입니다. 알아차림(순수한 앎)은 

경험을 지켜보는 목격자만이 아닙니다. 경험의 재료이기도 하고 경험

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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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열망했던 것이 존

재의 깊숙한 곳에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늘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할 때 그 배경에서 

평화로움으로 있다가 한곳에 머물 수 없어서 이내 즐거움과 자유와 

사랑과 창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끝)

• 이 글은 『The True Nature of Experience』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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